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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혼자 놀기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다. 천 번을 휘저어 달콤한 커피를 만들거
나 가상세계로의 나들이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거나, 작은 화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구경
하며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눈과 귀는 그렇게 세상과 타자를 향하며 ‘재미’를 찾는다.
  그런데 책은 어렵다. 게다가 재미도 없어서 가까이 하기도 좀 그렇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의 우리에게 책은 그런 정도인 것 같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1)라는 우려
의 목소리나 ‘책은 억지로 읽어야 한다’는 항간의 떠도는 이야기가 그래서 더 실감난다. 
  2021년 1학기 가천대학교 독후감 대회를 위하여 여러 교수님들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 
29편을 선정하였고, 가천대학교 재학생 중 413명(내국인 323명, 외국인 90명)의 학생들이 책을 읽었
다. 그리고 응모한 작품 중 15명의 내국인 학생들의 독후감과 7명의 외국인 유학생의 독후감을 수
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의사소통센터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가 기준에 따랐다. 먼저, 책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쓴 글, 내용적으로는 책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의 문제로 
인식하여 자기 성찰이 확장, 심화되는 글, 형식적으로는 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잘 나
타낼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가독성이 높은 글을 우수작의 기준으로 삼았다. 
  대상으로는 국*희 학생의 ‘비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연결하여 나아가는 길’(김초엽, 김원영, 『사이보
그가 되다』)이, 금상으로는 허*진 학생의 ‘진이, 지니, 마음의 언어로 마주하다’(정유정, 『진이, 지
니』), 김*한 학생의 ‘인생의 피날레, 죽음’(김현아,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
두 책에서 전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와 다른 외부 
세계의 문제를 지나치게 객관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이끌어 충분히 자신을 관찰하
고 이해하는 성찰의 과정을 구조화하여 잘 표현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에서는 연*잉 학생의 ‘위기의 순간 인간은 선한 본성에 압도당한다’(뤼트허르 브레
흐만, 『휴먼카인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금상으로는 왕*의 학생의 독후감(은희경, 『우리는 왜 
얼마동안 어디에』)이 선정되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언어로 이를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수상작은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
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잘 표현하였다. 
  이번 독후감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책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바랐
다. 좀 다른 마음으로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좀 더 알아 봐야 겠다’는 성숙한 마음이 생
겼으면 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낯선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타자를 향하고 있었던 우리
의 시선이 좀 더 예민하게 자신을 향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글로 옮기는 일은 책을 읽는 일만큼이나 험난한 길이므로 나를 표현하는 연
습을 부지런히 하여 더 많은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을 읽은 사람만
이 닿을 수 있는 곳’2)에서 툭 터놓고 책 이야기를 하는 ‘재미’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독후감 대회에 응모한 모든 학생들과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심사해 주신 교수님들 그
리고 의사소통센터장님 및 센터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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